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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주문

○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를 위한 「특수의료장

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개정 촉구 건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

결함

2. 제안이유

○ 현행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에 따르면, 특수

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

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,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

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

으며,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음



○ 공동활용병상은 현행제도의 유연성과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

위해 도입되었으나 물밑에서는 공동활용병상을 고가에 매매하는 폐

해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악용의 상황이 발생하고

있음.

○ 영상의학 전문의가 개원할 경우 특수의료장비가 반드시 필요함에도

불구하고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장비

설치가 가능하여 다른 전문의들보다 개원의 장벽이 높은 현실임.

○ 현행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은 특수의료장비

설치 인정기준을 엄격히 제시하고 있어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

을 어렵게 하여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선택권을

제한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이 최신 특수의료장비로 교체를 어렵게 하

여 최신장비로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권

리를 저해하는 것임.

○ 따라서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공동활용병상을 매매하는 폐해를

방지하고 개원의의 특수의료장비 도입과 의료기관이 최신 특수의료

장비로 교체를 원활하게 하여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

록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개정을 통해 특수의

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중 시설기준 폐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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